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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을 위한 한 남성의 부성애이 가슴 뭉클하게 한다.

지난 30일 ABC 뉴스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

그에 살고 있는 중학생인 네바에하는 학교 졸업식 댄스파

티를 앞두고 지난 달 마음에 꼭 드는 드레스 한 벌을 발견

했다. 하지만 가격이 거의 200달러에 달해 네바에하의 가

정 형편으로 선뜻 구입하기 힘들었다. 

네바에하는 부모에게“이 드레스가 정말 갖고 싶어요. 

우리가 살 수 있나요?”라고 물었으나 아빠 리키 스미스

(36)리키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. 형편이 변변치 못한 

탓에 딸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사줄 수 없어 가슴이 아

팠다.

리키는 평소 패스트푸드점 두 곳과 편의점에서 교대 근

무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. 그는 딸에게 옷을 사

주겠다고 약속은 못했지만 딸의 졸업식을 특별한 날로 

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. 일주일에 6일, 때로 7일을 일하

던 리키는 딸이 원하는 드레스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을 모

을 때까지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. 그리고 딸이 그

토록 갖고 싶어 했던 드레스를 구입할 수 있었다. 

유럽 전역에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아스팔트가 뜨거

워지자 경찰이 경찰견에게 특수 제작 신발을 신겨 야외 

작전에 투입하고 있다. 경찰견들의 발을 보호하기 위한 

조치다.

스위스 취리히 경찰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을 통해“햇

빛 속에서 아스팔트를 걸어야 할 때 큰 개는 신발을 신기

고 작은 개는 주인이 들고 걷는 게 좋다.”며 소속 경찰견

에게 특수 제작 신발을 신겨 작전에 투입하는 사진을 공

개했다.

취리히 경찰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람이 아스팔

트에 손을 대보고 5초 이상 참기가 어렵다면 개에게도 신

발을 신기는 게 낫다고 전했다. 조언했다.

취리히 경찰은 또“한여름에는 경찰견에게 신발을 신겨

왔기 때문에 개들도 익숙하다.”며“유리조각 등이 있는 

곳에 수색을 나갈 때도 신발을 신기고 마약 탐지 때 차 시

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용한다.”고 말했다.

유럽에서는 대형견들을 위해 제작한 신발들이 종종 사

용된다. 독일 경찰도 야외 훈련 때 경찰견의 발바닥을 보

눈물겨운 부성애 … “딸을 위하여!”

신발 신은 경찰견 … 폭염 때문

자신의 일터로 딸을 잠깐 부른 리키는“할머니가 너를 

위해 드레스를 사셨어. 네가 원하던 건 아니라도 맘에 들

었으며 좋겠어.”라는 거짓말로 숨겨뒀던 드레스를 살짝 

펼쳐보였다. 네바에하는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에 놀라 

아빠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.

네바에하는“가슴이 철렁했다. 오래된 여성복일거라 생

각하고 있었는데, 아니었다. 난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. 아

빠 딸이라 너무 행복하다.”고 말했다. 

아빠 리키도“딸 아이 표정이 정말 인상 깊었다. 딸을 웃

게 만들 수 있어 나도 행복하다.”고 답했다.

중국 북부 한 시골 마을의 형제가 재래식 화

장실 변기에 빠진 휴대전화를 꺼내려다 그 아

래 갇혀 결국 사망했다.

지난달 31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

스트에 따르면, 이달 24일 오후 12시쯤 중국 산

시성 후옌 마을에 사는 한 남성이 전날 빠뜨린 

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재래식 변기 구덩이 아

래로 내려갔다.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구덩

이는 2m로 생각보다 깊었고, 결국 분뇨에 갇

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. 밖에 있던 동생

이 형을 구하러 들어갔지만 같이 구덩이에 갇

혀서 형제는 허무하게 그곳에서 모두 목숨을 

잃었다.

다른 가족들은 화장실에 간다던 두 사람이 

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 했다. 현장에 출동

한 경찰은 재래식 화장실 벽을 부수고, 펌프를 

사용해 변기 구덩이를 비워내는 등 구조 활동

을 펼쳤지만 너무 늦은 뒤였다.

구조대는“사람의 배설물에서 발생된 유해가

스로 인해 이들이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.”

고 밝혔다.

이와 유사한 사망 사건은 5년 전에도 같은 마

을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. 당시 43세 여성은 재

래식 화장실에 빠뜨린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

구덩이에 빠졌고, 여성의 남편과 딸이 그녀를 

구하려다 빠져나오지 못해 일가족이 모두 사

망했다.

한편 중국 전역은 공공 위생을 개선하고자 

2015년 4월,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 아래, 재

래식 변기를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화장실 혁

명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시골 

지역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.　

휴대폰 주우려다 
사망한 형제

호하기 위해 신발을 신기기도 한다.

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으면 아스팔트는 표면적은 50 

∼55도까지 상승한다.


